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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후보의 과거를 보면 청렴이 아닌 타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.

김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시절 자신의 극우 유튜브를 운영한 사람에게 직

위를 하사했습니다.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문수TV PD 출신 최 모 씨

는 김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수행팀장 이력 등이 있을 뿐, 업무와 연관 있

는 노동계 이력은 찾기 힘든 사람입니다.

최 씨는 자문위원으로 1억 원가량을 받으면서 정작 자문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

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최 씨의 업무는 김 후보 수행비서 등의 역할에 불과했다

고 하는데, 수행도 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?

김 후보가 최 씨의 결혼식 주례를 설 정도로 특별히 아끼는 것은 자유이나, 친

하다는 이유로 자격미달 인물에게 공적 경력을 선심으로 던져주는 것. 우리사회

는 그것을 권한남용 혹은 부정이라 부릅니다.

나아가 최 씨의 배우자를 현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

을 정도이니 김 후보의 ‘제 식구 챙기기’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

김 후보의 옳지 못함은 이뿐이 아닙니다. 김 후보는 경사노위를 범죄 전력자의 

재기용 발판으로 전락시켰습니다. 본인의 지지단체 상임대표였던 이 모 씨를 경

사노위 대외협력실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. 이 씨는 MB정부 시절 원

전 비리로 3억 원을 수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. 술에 취해 택시기

사를 폭행했던 사람을 대변인으로 앉혔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

소위 전문위원 ‘물갈이’도 있었습니다. 노동권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정당한 

사유 없이 전문위원들을 내쫓은 결과는 고등법원의 ‘심사 없이 해고는 위법하

다’는 판결로 돌아왔습니다.

정작 김 후보는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했습니다.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주선해야 

할 경사노위에서 김 후보가 직접 주재한 대면 회의는 단 한 차례뿐입니다. 재직

시절 성사된 사회적 합의는 단 2건으로, 역대 위원장 중 꼴찌 수준입니다. 이 사

이에 김 후보는 1억 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챙겼다고 합니다.

대체 어느 지점에서 청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. 극우 측근 챙기기와 비리 전력

청렴문수? 타락문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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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살려주기는 청렴이라기보다, 부정부패의 기본 사례일 것입니다.

내란과 극우에 가려진 김 후보의 실체는 결코 청렴하지 않습니다. 타락이라는 

단어가 더 가까운 김 후보는 더 이상 청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
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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